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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aimed at providing basic data on readaptation of hospital nurses after parental 
leave by exploring levels of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and identifying factors affecting 
work-life balance. Methods: A survey using a convenience sampling was conducted with 86 nurses who were within 
their first year reinstatement after parental leave.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used, including the above named 
main variables and other general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May, 2019 from three tertiary 
hospitals in Seoul.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Work-life balance showed a statistical difference depending 
on the level of education; i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mmuting time and fatigue and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attitude to job rotation,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sleep.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work-life balance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o-worker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Work-life 
balance was influenced by fatigue, parenting stress, health status, and co-worker support in the regression model. 
Conclusion: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health status and fatigue of nurses reinstated from parental leave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their work-life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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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 
1명 미만대로 감소하였다[1]. 이와 같은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휴가 급여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보육 확
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2]. 간호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여성과 젊은 연령의 높은 분포를 보이기에 이와 같은 
출산장려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군이다. 다양한 출산장
려정책들 중에서 ‘육아휴직’은 간호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3]. 2017년 병원간호사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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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01개 병원 중 200개(99.5%)가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였으며, 휴직기한은 최소 90일에서 최
대 3년까지 범위로, 평균 434.3일이었다. 분만휴가는 1년 동안 
병원당 평균 20.0명, 육아휴직으로는 23.1명이 활용하였다[4].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간호사들의 직무 적
응은 그 공백 기간으로 인하여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분
투로 그려진다[5]. 조직 차원에서 간호인력 운영상의 어려움 때
문에 새로운 부서로의 배치가 흔하고, 휴직기간 동안 발전하고 
변화한 의료 환경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으로 부모의 역할이 
추가됨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어 이들의 재적응은 쉽
지 않은 과정이 된다[6]. 직무에 적응하는 과정에는 ‘가정에서의 
어려움’과 ‘직장에서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5]. 간호
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삶의 질을 낮추
고 일-가정 양립 갈등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7], 재직의도를 
저하시키는[8]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였다. 또한, 동료 간호사의 
낮은 지지는 환자 돌봄 능력을 감소시키며[9], 직무만족[10]이나 
심리적 안정감[11,12]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요
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양육스트레스’
는 가정 영역의, 낮은 ‘동료지지’는 직장 영역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직무에 대한 적응을 가늠할 때 ‘일과 삶의 균형(Work- 
Life Balance)’은 근로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지표로
써 유용한 개념이다. 이 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자의 일과 삶을 
조화롭게 만들어주어 그들에게 삶의 통제감과 만족감을 주는 
상태를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전략이다[13].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일과 삶
의 균형은 높은 직무만족 및 직무동기를 보이고[14], 소진을 매
개변수로 하여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15] 등의 긍정적인 작
용을 보였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간호사들이 점점 증가하는 점과 함께, 
그들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력 있는 간호사들이 다
수이므로[16], 이들의 성공적인 복귀를 도와 간호 조직의 긍정
적인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반해 육아
휴직에서 복귀한 간호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각각 
가정 영역과 직장 영역의 변수들이 직무 적응을 가늠할 수 있는 
일과 삶의 균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기
존보다 더 다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수준, 일과 삶의 균형 
정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일과 삶
의 균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 수
준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병원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
와 동료지지 수준이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대상자 선정기준은 출산전후휴가와는 관계없이 소속 병원
에서 공식적으로 육아휴직을 실시한 후에 복직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지 1년 이하인 남녀 간호사였다. 복직 후 1년 이하인 자
로 제한을 둔 것은 Jang과 Yi [16]의 육아휴직에서 복직 후의 
업무 적응기간으로 육아휴직 경험자의 약 97%와 미경험자의 
약 91%가 ‘1년 이하’라고 응답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회상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제외 기준으로는 총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간호사로 설정하였다. 이는 2017년 출산순위 통계
에서 첫째부터 셋째 자녀의 비중이 98.4%를 차지하는데 근거
하였다[17]. 이 기준 하에 서울특별시의 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inear multiple re-
gression을 검정력 .80, 효과크기 0.20, 예측요인 7개로 설정할 
경우 가정된 표본 수는 최소 8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
여 89명을 최종 대상자수로 정하였다. 예측요인의 수와 효과크
기는 Park 등[18]의 연구결과를, 검정력은 Yu와 Cho [11]와 
Park 등[19]의 연구를 근거로 하였다. 수집된 94부의 설문지에
서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7부와 동의서가 완전하지 않은 
1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6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양육스트레스
Kim과 Kang [20]이 Abidin [21]의 Parenting Str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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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3개의 도구에서 문항들을 추출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요인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
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32점, 최고 16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Kang [20]의 
연구에서 Cronbach's ⍺가 .88로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92였다.
2) 동료지지
Yang [22]이 Cutrona와 Russell [23]의 사회적 지지 척도
(Social Provisions Scale)의 6개의 하위 척도 중 가치의 인정 
척도를 제외하여 5개의 하위 척도(애착, 사회적 소속, 돌봄의 
기회, 신뢰적 유대감, 조언)로 재구성하고 친구, 가족, 사회 등
을 포괄한 사람들(people)이라는 용어를 동료로 수정한 지각
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당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 
최고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의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 [22]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3) 일과 삶의 균형
Kim과 Park [24]이 개발한 일과 삶의 균형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일-가족 영역에서 8문항, 일-여가 영역에서 8문항, 일-성장 
영역에서 9문항, 전반적 평가에서 4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문항별로 매우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
다(6점)까지의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 최고 174점이며, 원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
의 균형이 저해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통계분석
을 위해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일과 삶이 균형적임을 
의미한다. Kim과 Park [24]의 연구에서는 영역별 Cronbach's 
⍺가 .74~.90으로 측정되었고, Cho와 Lee [25]의 연구에서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4) 일반적 특성과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
일반적 특성은 대상자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임상경력, 역
할, 근무형태, 통근소요시간, 부서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 건강
상태, 피로, 수면의 질 등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은 ‘자녀와 관련한 전반적 질문’, ‘자녀별 육아휴
직 사용과 관련한 질문’, ‘가장 최근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 
등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자녀와 관련한 전
반적 질문’은 자녀의 수와 쌍둥이 유무로 구성하였다. ‘자녀별 육
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질문’은 자녀의 연령, 성별,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사용기간(분할사용 여부 포함)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
성하였다. ‘가장 최근의 육아휴직과 관련한 질문’은 육아휴직을 
실시한 이유, 기간 결정에 대한 영향요인, 근무부서, 부서이동, 
대리양육자, 제도의 유용함, 제도 사용의 어려움, 업무 적응 소요 
기간, 제도에 대한 개선 사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3개 상급종합병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2019- 
01-103, Y-2019-0014)와 중앙 간호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작
하여 2019년 2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자료수집
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육아휴직
에서 복직한 병원간호사이며, 눈덩이 표집을 포함한 편의추출
방법으로 표집하였다. 
연구자 또는 사전에 협의된 대리인이 간호단위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대상자가 설문 후에는 각 설문지마다 별도
의 봉한 봉투에 보관하며, 연구자 또는 사전에 협의된 대리
인이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참여조
건, 연구의 이익과 위험, 자발적 연구참여 중단, 익명성 보장 등
에 대한 설명을 제공 후 연구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연구의 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고, 참여
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유의수준 .05, 양측검정으로 설정, 다음과 같
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 양육스
트레스와 동료지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기술통계량으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일과 삶의 균형의 차이나 상관
관계를 independent samples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통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일반적 특성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에서 일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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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Description of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N=86)
Variables
Total score Average
Range of scale M±SD Range of scale M±SD
Parenting stress (32 items)
Ordinary stress due to child-rearing
Burden and distress for parenting performance








































































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거나 상관관계를 나타낸 공변
수를 포함하였다.
연 구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4.02±3.01세였고, 27세부터 45세
의 분포를 보였다. 성별은 여성 85명(98.8%), 남성 1명(1.2%)
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4년에서 21년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9.98±2.97년이었다. 설문지상에서 역할은 일반간호사, 책임
간호사, 간호관리자, 전문간호사, PA (Physician Assistant)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책임간호사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운영방
식에 차이가 있어서 교대근무 중 선임 경험이 있는 간호사도 책
임간호사로 분류하였으며, 그 수는 39명(45.4%)이었다. 근무
형태는 52명(60.2%)이 3교대였으며,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66.55±44.09분이었다.
간호사들의 일반적인 부서이동 제도(정기적인 다른 병동 로
테이션)에 대한 인식, 최근 한 달 간 평균적으로 느낀 건강상태, 
수면의 질을 5점 척도(5점=매우 긍정적)로 보았을 때 각각 평
균 2.88±0.96점, 2.58±0.68점, 2.40±0.83점으로 보통보다 부
정적인 수준이었다. 피로의 경우 5점 척도(5점=매우 피로함)로 
보았을 때 평균 4.26±0.64점으로 상당히 피로한 것으로 측정
되었다. 
총 자녀 수는 평균 1.56±0.61명으로, 1명이 43명(50.0%)이
었다. 최근 육아휴직에 해당되었던 자녀의 현재 연령은 평균 
만 2.01±1.70세였으며, 만 1세가 45명(52.3%)으로 가장 많았
다. 출산전후휴가(분만휴가)에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76명(88.4%)이었으며, 그와는 별개의 76명(88.4%)은 육
아휴직을 분할사용 하지 않았다. 대상자들은 평균 11.99±5.18
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43명(50.0%)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최대치인 12개월에 맞추어 모두 사용하였다.
육아휴직 전 근무지로는 병동이 46명(53.5%)으로 가장 많
았다. 복직 후 58명(67.4%)은 부서가 변경되었는데, 세부적으
로 외래/검사실 부서로의 이동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
휴직 후 대상자의 근무 시간에 주로 양육을 맡는 사람은 대상자
의 부모(27.9%)와 배우자의 부모(20.9%)가 거의 절반을 차지
하였으며, 가족/친척이 아닌 대리양육자로는 유치원/어린이
집(19.8%), 육아도우미(9.3%) 순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일과 삶의 균형
양육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5±0.60점이었다. 하위 
범주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3.53±0.67점),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2.95±0.77점), 타
인양육에 대한 죄책감(2.86±0.78점) 순서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동료지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76±0.71점이었다. 신뢰
적 유대감(3.97±0.74점), 조언(3.90±0.82점), 애착(3.83±0.85
점), 돌봄의 기회(3.60±0.70점), 사회적 소속(3.49±0.72점)의 
하위 범주의 순서로 높은 동료지지 수준을 보였다. 일과 삶의 
균형은 6점 만점에 평균 2.45±1.00점이었다. 하위범주로는 
일-가족 균형(3.35±1.03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Vol. 26 No. 4, 2020 335
육아휴직 후 복귀한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
Table 2. Differences of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86)
Variables Categories n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Work-life balance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ICU=Intensive care unit; ER=Emergency room; OR=Operation room; OPD=Outpatient department; LAB=Laboratory.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and Work-Life Balance (N=86)
Variables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Work-life balance
r (p) r (p) r (p)
Parenting stress 1





















일-성장 균형(2.13±1.26점), 전반적 평가(2.10±1.49점), 일-
여가 균형(2.10±1.12점)의 순서를 보였다(Table 1).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일과 
삶의 균형에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에서, 일과 삶의 균형은 대상자의 교육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2). 양육스트레스는 
자녀가 만 2세 미만인 대상자(3.29±0.67점)가 자녀가 만 2세 이
상인 경우(3.01±0.50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과 삶의 균형
은 학사 이하 군(2.32±0.93점)보다 대학원 재학 이상 군(2.87± 
1.12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양육스트레스는 일과 삶의 균형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r=-.54, p<.001)였다. 동료지지는 일과 삶의 균형과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r=.39, p<.001)를 보였다. 양육스트레스와 동료
지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37, p=.001)였다(Table 3). 
이외의 특성들과의 상관관계에서 양육스트레스, 동료지지, 일
과 삶의 균형은 부서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수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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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between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or Work-Life Balance and Characteristics of Nurses (N=86)
Variables
Parenting stress Co-worker support Work-life balance
r (p) r (p) r (p)
Age .24 (.026) -.17 (.122) -.17 (.112)
Total clinical carrier .17 (.125) -.15 (.178) -.14 (.200)
Commuting time .21 (.050) -.10 (.381) -.25 (.023)
Attitude to job rotation -.28 (.009) .25 (.022) .34 (.001)
Health status -.31 (.003) .30 (.005) .53 (＜.001)
Quality of sleep -.27 (.014) .22 (.041) .34 (.001)
Fatigue .29 (.008) .05 (.650) -.51 (＜.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Work-Life Balance (N=86)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48 1.06 3.28 .002
Parenting stress -0.43 0.15 -.26 -2.94 .004
Co-worker support 0.28 0.13 .20 2.20 .031
Commuting time 0.00 0.00 -.02 -0.28 .782
Attitude to job rotation 0.14 0.08 .14 1.71 .092
Health status 0.30 0.14 .20 2.09 .040
Quality of sleep 0.00 0.11 .00 0.02 .987
Fatigue -0.50 0.15 -.32 -3.42 .001
Level of education (Master/Doctoral)‡ 0.23 0.19 .10 1.24 .219
R2=.56, Adjusted R2=.52, F=12.37, p＜.001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Dummy variables (reference: Associate/Bachelor).
질 모두와 유의미하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연령 및 피로와 각각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일과 삶의 균형은 통근소요시간 및 피
로와 각각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과 삶의 균형의 경우, 최
근 한 달 간의 건강상태(r=.53, p<.001), 피로(r=-.51, p<.001), 
부서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r=.34, p=.001), 수면의 질(r=.34, 
p=.001), 통근소요시간(r=-.25, p=.023)의 순서로 강한 상관관
계를 보였다(Table 4).
5.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특성에 따른 
일과 삶의 균형 차이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6가지 변
수인 ‘통근소요시간’, ‘부서이동 제도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 
‘피로’, ‘수면의 질’, ‘교육수준’과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독립
변수인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를 투입하여 분석하였
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에 대한 검정으로, 
Durbin-Watson 통계량은 2.205으로 2에 근접하여 잔차의 독
립성을 만족하였다. 분산팽창인자도 1.120~1.621의 범위를 보
이며 모두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을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모형은 유의하였
으며(F=12.37, p<.001), 일과 삶의 균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투입된 8가지 변수 중 4가지인 피로(β=-.32, p=.001), 
양육스트레스(β=-.26, p=.004), 건강상태(β=.20, p=.040), 동
료지지(β=.20, p=.031)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52%였다(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간호사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가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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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대상자의 
양육스트레스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3.15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Park 등[19]의 연구에서도 3.13점(총점 100.11점)으로 측정되
어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위 범주 중에는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였으
나 대리양육자가 가족인 그룹과 아닌 그룹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출근 시 일반보육시설이나 다
른 양육자(조부모, 친척 등)의 집에 맡기는 것보다 다른 양육자
가 집으로 오는 대리양육형태에서 양육죄책감이 낮다는 Park 
등[19]의 연구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48.8%는 본인 ․ 배우
자의 부모에 의해서 주된 대리양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기
관이나 육아도우미를 통하여서는 29.1%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에 의한 대리양육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높은 가족 대리양육의 수치로 보아 양육부담은 의도하
지 않게 가족에게 전가된 것일 수 있다. 또한, 대리양육자를 구
하지 못하여 육아휴직을 선택하였다는 22.1%의 응답에서도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양질의 공보육의 확대가 한 가지 좋은 방안
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2] 차
후에 그 효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한편, 동료지지는 1~5점 척도에서 평균 3.76점으로 다소 높
은 동료지지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동료지지 도구
를 사용하여 3.69점(총점 73.87점)을 보인 Yu와 Cho [11]의 연
구와 3.68점으로 나타난 Cho 등[12]의 연구와 대체로 유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동료지지 점수의 분포는 음의 왜
도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는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팀으로 일하는 간호사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신뢰적 
유대감과 조언의 점수가 평균점수를 상회하는 점에서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과 삶의 균형은 0~6점 척도에서 평균 2.45점으
로 도구의 중앙값이 3점임을 고려할 때 대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이 불균형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 기혼직장인의 일과 삶의 균형 점수는 2.89점(1~7점 
척도에서 3.89점)이었고[26], 서비스직 여성근로자를 대상의 
연구에서는 2.9점으로 측정되었다[25].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간
호사들의 일과 삶의 균형이 다른 직업군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일-가정 갈등이 학교나 산업 영역
의 근로자보다 병원 근로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Reddy 등
[27]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일과 삶의 균형의 하위 영역으로 
가정보다 직장 영역이 더 불균형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on [28]의 질적연구에서 나타나듯, 육아휴직을 통해 일과 가
정의 균형을 형성하는 기간을 거친데 반하여 직장에서는 아직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하위 영역의 점수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한 주요 변수들의 관계를 다른 연구와 
비교해보면, 교육수준, 근무형태, 총 자녀의 수, 현부서 등의 변
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Nam과 Kim [8]의 연구와 마찬가
지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일
과 삶의 균형은 통근소요시간, 건강상태, 수면의 질, 피로 등 일
상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들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
과 삶의 균형의 개념 중 하나가 시간과 에너지의 조화로운 할애
라는 점[13]에서 이 변수들이 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대근무 유무(근무형태)는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고,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등[29]의 연구
와 같은 결과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서, 본 연구와 달리 
Jung 등[29]의 연구에서는 동료지지의 높고 낮음이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동료지지가 
이분형 변수이기에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에 불과했다
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Park 등[18]의 
연구에서 동료 및 상사지원이 일과 삶의 균형과 양의 상관관계
(r=.27)를 보였는데, 동료의 지지만을 측정한 본 연구는 더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Cho 등[12]의 연구에서 상사의 진
성리더십(r=.25)보다 동료지지(r=.56)가 심리적 안정감에 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데, 
상사보다는 동료들과 직접 호흡을 맞추어 일하는 시간이 더 긴 
간호사들의 근무 특성이 반영되는 결과로 유추된다. 
마지막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모형은 유
의하였으며, 관련 요인은 투입된 8가지 변수 중 4가지인 양육
스트레스, 동료지지, 건강상태와 피로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전체 설명력은 52%였다. 서비스직 여성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
형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Cho와 Lee [25]의 연구에서
는 흡연, 회복탄력성, 직무 스트레스, 피로가 전체의 50%의 설
명력을 가지며, 고강도운동, 중강도운동, 지각된 건강상태, 감
성지능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분석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영
향요인으로 나온 피로와는 유사점이, 건강상태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Jung 등[29]의 연구에
서는 성별(남성), 좋은 건강상태, 적은 근무시간, 적은 야간근
무, 근무시간의 유연성이 일과 삶의 균형 달성에 영향요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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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령, 수입, 가족동거, 병원크기, 정규직여부, 직무 스트레
스, 동료지지는 영향이 없다고 조사되었는데, 본 연구의 건강
상태는 유사한 결과를, 동료지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단,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차자료
조사로 일과 삶의 균형을 1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여 실시한 로
지스틱 회귀분석이었다. 이러한 분석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단
순 비교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동료 및 상사의 지원과 가
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일과 삶의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
된다는 Park 등[18]의 연구는 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보통 복직 후 1주 이내의 짧은 오리엔테이션 이
후에 독립한다는 점에서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5]. 그렇기에 이보다 긴 오리엔테이션 기간과 업무 강도 조정
이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희망자에 한하여 변경된 지침을 복
직 임박 시점에 미리 공유한다거나, 높은 업무 부담이 있는 프
리셉터 활동[30]이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QI 활동과 같
이 직접 환자간호 이외의 병동업무는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더 빠른 적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대상자들은 평균 임상경력 9.98년이며, 24.4%는 대학원 과
정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일 정도로 전문성을 가진 병원 내 중
요한 인력이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지원이 보다 갖추어진
다면 육아휴직제도를 더 활발하게 활용하면서도 빠른 적응을 
이루어 내 개인과 조직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회상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지 1년 이내인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는 반면, 다음과 같은 제한점도 존재한다. 먼저, 인력 충원과 복
지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진 
연구였기 때문에 전체 간호사의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관
마다 차이가 있어서 대상자들의 인식과 사용특성이 다를 수 있
다는 점도 제한점이 될 수 있기에 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서도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간호사의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 일과 삶의 균형 정도를 확인하고 일과 삶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함으로써 간호사의 재적응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로, 대
상자의 양육스트레스와 동료지지 수준은 보통보다 높게, 일과 
삶의 균형은 낮게 측정되었다. 대상자의 일과 삶의 균형에 미치
는 영향요인으로는 피로, 양육스트레스, 건강상태, 동료지지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는 육아휴직에서 복
직한 간호사들이 실무현장에 재적응하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피로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근무형
태를 개발하고, 이들이 기관과 동료의 배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
가 차원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들의 육
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할 수 지원이 필요하다. 덧붙여, 육아휴직
과 근로를 효과적으로 병합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수간호인
력의 유지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후속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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